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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200억 상당의 위조상품 유통사범 일당, 검거’

- 유명상표 도용한 짝퉁 유통․판매업자 23명 입건 -

유명상표(루이뷔통, 샤넬 등 30여개)를 도용한 위조상품(가방류, 지갑류,

시계, 선글라스, 의류 등 15개품목)을 국내 최대규모급으로 유통․판매해

온 일당이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에 붙잡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상품의 국내 공급총책 장모씨(45세) 및

관리책 김모씨(32세)와 판매책 박모씨(31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

소매업자 지모씨(33세) 등 2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장모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광주시 쌍촌동 소재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20여개

도․소매업자를 통해 위조상품 15만여점(정품시가 3,200억원)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허청 특사경 창설(‘10년 9월)이후, 유통물품 금액이 국내

최대규모급으로써, 이번 단속 이전까지는 650억원이 가장 많은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2016년 1월 20일 사무실과 물품창고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그때까지 유통․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2만 2천여점(정품시가 314억원 상당)을 압수조치했다.

조사결과, 일당들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간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였고, 일당으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전국의 20여개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 유통하였으며, 일부 판매업자는 고객이 선택 구매할

수 있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당들은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SNS 등을 통해 은밀히 연락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으며, 고급 주택

(빌라)에 거주하면서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특사경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 매장

및 보관창고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

창설 이후, 역대 최대규모급 위조상품 유통조직을 일망타진한 큰 성과”

라고 하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단속현장 사진 1부

2. 현장 압수물 사진 1부

3. 현장 압수물 물품 현황 1부

4. 단속 동영상 자료 1부(별송)

* 영상내용 중 수사관 및 피의자들은 모자이크 처리 요망

* 압수물품은 배포일(3.31일)에 청사 내 전시예정이므로 촬영 가능



붙 임 1 단속현장 사진

물품창고 외부 물품창고 출입문

단속현장 (물품창고) 단속현장 (물품창고)

단속현장 (사무실) 단속현장 (사무실)



붙 임 2 현장 압수물 사진

현장 압수물 (위조 IWC시계) 현장 압수물 (위조 품질보증서)

현장 압수물 (위조 샤넬가방) 현장 압수물 (위조 프라다지갑)

현장 압수물 (위조 루이비똥지갑) 현장 압수물 (위조 샤넬부속품)



붙 임 3 현장 압수물 물품 현황

□ 품목별 (단위: 점)

순위 품목 압수물 수량 비고 순위 품목 압수물 수량 비고

1 지갑 8,292 36.9% 9 동전지갑 308 1.4%

2 가방 5,989 26.7% 10 가방끈 108 0.5%

3 스티커 3,255 14.5% 11 선글라스 93 0.4%

4 보증서 1,583 7.0% 12 팔찌 90 0.4%

5 부자재 1021 4.5% 13 열쇠고리 234 1.0%

6 시계 623 2.7% 14 머플러 38 0.2%

7 상의 478 2.1% 15 신발 14 0.1%

8 벨트 337 1.5%

합계 22,463

□ 상표별 (단위: 점)

순위 상표 압수물 수량 비고 순위 상표 압수물 수량 비고

1 루이뷔통 7,302 32.5% 17 펜디 137 0.6%

2 프라다 3,362 14.9% 18 보테가베네타 134 0.6%

3 롤렉스 3,017 13.4% 19 루부탱 121 0.5%

4 구찌 2,984 13.3% 20 고야드 120 0.5%

5 샤넬 2,172 9.7% 21 브라이틀링 115 0.5%

6 까르띠에 467 2.1% 22 몽블랑 94 0.4%

7 몽클레어 455 2.0% 23 만다리나덕 35 0.2%

8 버버리 295 1.3% 24 끌로에 29 0.1%

9 태그호이어 253 1.1% 25 아디다스 12 0.1%

10 지방시 225 1.0% 26 피아제 11 0.1%

11 발렌시아 211 0.9% 27 불가리 10 -

12 페라가모 190 0.8% 28 레이벤 10 -

13 IWC 187 0.8% 29 오클리 9 -

14 휴블럿 178 0.8% 30 셀린느 6 -

15 입생로랑 175 0.8% 31 발렌티노 1 -

16 에르메스 146 0.6%

합계 22,463


